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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화문 현판, 한글 병기해야 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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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론회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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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   소  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
주    최   행정안전부 · 문화체육관광부

토론회 한눈에 보기
‘모두의 토론회’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공론장으로, 논의가 필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 
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. 이번 논의는 광화문에 걸린 한자 현판을 떼는 것이 아
니라, 그 아래 한글 현판을 하나 더 다는 ‘병기’ 방안을 다룹니다.

광화문은 두 성격을 함께 지닙니다. ① 조선시대부터 나라를 대표해 온 국가 상징이자 시민의 공간이며, 
② 1963년 사적으로 지정돼 원형유지가 원칙인 문화유산입니다. 현판을 바꾸려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
를 거쳐야 하고, 현 한자 현판도 2023년 고증을 거쳐 새로 제작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논의는 단순한 
시설 설치가 아니라 문화유산을 어디까지 원형대로 지킬 것인가, 국가 대표 공간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
라는 물음과 맞닿아 있습니다.

핵심 쟁점과 주요 의견 
큰 질문은 “광화문 현판, 한글을 병기해야 할까?”이며, 그 아래 세 물음으로 나뉩니다. 각 쟁점은 찬반 둘로만 갈
리지 않고, 그 사이에 여러 시각과 절충안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.

쟁점 ①  광화문을 어떤 공간으로 볼 것인가
· 보존의 입장 :  경복궁 정문인 문화유산으로 보아 원형을 지켜야 한다.

· 상징의 입장 :  오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상징이자 시민의 공간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.

· 함께 걸린 물음 :  논의 범위를 광화문 문루로 한정할지, 광장·세종로까지 넓힐지도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.

쟁점 ②  한글이 지닌 상징성을 광화문 현판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
· 담자는 입장 :  경복궁이 한글을 창제한 세종의 공간이므로 그 상징성을 현판에 담자.

· 신중한 입장 :  한글의 가치는 인정하되 기존 한자 현판이 지닌 역사적 의미도 함께 존중하자.

· 핵심 문제 :  ‘한글은 소중하다’와 ‘한글 현판을 달자’가 같은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가 갈림길이다.

쟁점 ③  문화유산 보존 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가
· 훼손이라는 입장 :  한글 현판 추가는 원형·진정성을 훼손하며 2023년 고증과도 배치된다.

· 계승이라는 입장 :  한글 현판 추가는 시대의 가치를 더해 ‘살아 있는 유산’으로 이어가는 일이다.

· 중도·대안 :  현판을 물리적으로 더하는 대신 디지털·조명으로 표현하거나, 한글날 등 특정 시기에 한시적으로   

                  표현하는 방안, 경복궁에 들어갈 때는 한자로(문화유산 측면), 나올 때는 한글로(광장을 바라보는 

                  방향) 하자는 제안도 있다. 

이 자료는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, 여러 입장을 같은 비중으로 요약했으며 어느 한쪽을 권하지 않습니다. 


